
[앵커]

상주 지역 유일한 종합병원인 상주적십자병원이 4년 전 정부의 이전 신축 지원대상에 포함됐지

만 병원과 상주시가 입장차를 보이며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주시가 최근 이전 터 확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

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서북부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인 상주적십자병원.

코로나19 이후 지역 감염병 관리의 첨병 역할도 톡톡히 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에 지어져 건물이 낡고 협소한 탓에 다양한 의료 수요와 응급환자 발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2019년 지역 의료 강화 대책으로, 상주적십자병원을 공공병원 신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김환석/상주적십자병원 관리부원장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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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을 통해 환자들이 대도시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지자체가 이전 터를 무상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고, 상

주시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우선이라고 맞서면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주시가 이전 터 물색에 나서기로 하면서 사업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병원은 6,7년 안에 병상을 1.7배 늘리고, 전문진료센터와 심뇌혈관

질환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강영석/상주시장 : "(상주)적십자병원 신·증축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 병원 주변으로 신·증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 신축 계획이 막 걸음마를 뗀 만큼, 토지 보상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태.

이에 따라 상주시와 병원은 물론 지역민들의 협조가 사업추진의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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